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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채 정 민†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성격, 사회적 관계, 문화적 측면 중 어느 것에 의

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고, 이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들과 남한 주민들이 자기고양 편파와 문화적 측면에서 얼마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 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비교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121명을 대상으로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측면의 영향력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의 순서대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고양 편파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는 우울감과

생활만족도 모두에게 부적인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남자 북한이탈주민

들이 보인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인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주요어 : 자기고양 편파, 심리적 적응, 북한이탈주민, 통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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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유입 증가 속도가 점

차 빨라짐에 따라(통일부, 2002) 이들의 심리적

적응 문제의 중요성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부적응 문제에 대한 진단(윤인진, 1999; 이소래,

1997; 이장호, 1996;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

은설, 1997; 정유선, 1998 등), 그 적응 수준과 기

제(조영아, 2003; 채정민, 2003) 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응이란 언제나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자

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적응의 핵심적

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적응의 주체인

개인의 자기 지각이 적응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

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남한 사

회에서의 적응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

적 적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신의 능

력과 특질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혹은

과소평가하는지 아니면 과대평가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자기 평가 방식

과 심리적 적응에 작용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해서 그들에게 적절하고 유용

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다.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 지각 경향성

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직접 확

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목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은 남한에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

는데, 그 중에서도 ‘편견과 차별’, ‘적은 임금’ 등

의 문제를 매우 많이 경험한다. 그리고 김광억

(1999)은 이들이 자신을 여러 모로 ‘특별한 사람’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들은 암묵적으로 자기들이 남한 사회에서 차

별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평균적인 남한 사람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과 차별은

남한 사회의 현실과 그들의 과장된 자기 평가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상향된 자기 평가가 남

한 사회에서 반드시 역기능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한 사회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과 일반 성인 집단 모두 자기고

양 편파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성열,

2003 심사 중).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향된

자기 평가가 오히려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탈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

은 않다는 연구 결과(예, 김혜숙, 2000; 전우영과

조은경, 2000)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과장된 자

기 평가에 대해 남한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반응

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의 과

장된 자기 평가는 심리적 적응에 순기능적일 수

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자

기고양(self-enhancement)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고양에 대한 개념적 정

의도 매우 다양한데, 이를 대체로 2가지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주관적 자기 평가가 객

관적 자기 수준을 능가하는 것을 자기고양의 기

준으로 설정한 Colvin, Block과 Funder(1995)의 정

의로서 자기고양을 “규범적인 기준에 의해 예측

한 것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기술하려는 경

향”으로 정의했다. 둘째는, 주관적 자기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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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타인 수준을 능가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

우로서, Markus와 Kitayama(1991)의 정의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자기 고양이란 “평균적인 타인

(average others)에 대한 지각 수준보다 자신이 더

나은(better) 속성을 지닌 것으로 반응하려는 경

향”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정의는 2가지 측면

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자기고양은 전

적으로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이라고 보

기도 어렵고, 반대로 완전히 맥락 특정적인 것이

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고양이란 명백하게 실제에 대

한 긍정적 왜곡(distortion)이며 편파(bias)라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정의가 더 유효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적합한 것인가의 문제

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후자보다 전자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낫다.

후자의 정의에 따르면, 평균적인 타인보다 자신

의 수준이 실제로 더 높은 경우에도 자기고양으

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전체 비교 대

상 중에서 꼴찌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신을 평균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강한 자기

고양에 해당되는데도 자기고양이 아닌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전자의 정의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할 필요 없이 개인

의 객관적 능력을 기준으로 자기고양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는 이점(benefit)이 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을 남한 주민과의 비교에

근거해 파악할 경우 ‘우월한 남한 주민-열등한

북한 주민’이라는 고정관념에 따른 도식적 비교

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경향을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

관적으로 자신도 ‘평균적인 남한 사람’보다 못하

지 않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그들의 자기고양

강도가 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주민의 연구에서 전자의 정의가 적절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고양 문제를 다룰 때 주

된 관심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이다. 첫째

는, 남한과 북한 문화의 자기고양 편파 경향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

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요구와

개인의 수용 측면에서 자기고양 경향을 남한과

북한 문화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만약, 자

기고양 경향을 북한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보는데 남한 문화에서는 바람직한 것

으로 본다면, 북한에서 자기고양 경향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고양 경향을 습득해야 한다. 그런

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

고양 경향을 보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

한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

한 상황이다.

둘째, 남한 문화에서 자기고양 편파가 지닌 의

미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고양 편파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확인해야 한

다. 특히, 남한 문화와 남한 주민의 자기고양 경

향의 관계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주민으

로서 남한 문화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고양

경향을 지향하고 변화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종단 연구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과정이 최소한 3년이나

4～5년이 걸린다(이우영, 이금순, 서재진, 전현준,

최춘흠, 2000; 정유선, 1998)는 점을 감안하면 현

재로서는 횡단 연구 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확인

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문제들은 같은 사회와 문화 내에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와는 달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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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주 상황이라는 독특한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연구

에서 제기되는 논쟁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이라는 독특한 상황 조건을 고려해서

이들에게서 자기고양이 어떠한 적응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

민의 자기고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개인 특성, 문화적 영향, 특정 주변인

들과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런 다양한 변인들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도식

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자기고양 편파가 안정적인 성격 특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북한에서부터 가졌던 측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문화적 영향

측면과 관련성이 높다면 남한 문화의 영향을 받

아서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 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남한 문화라는 거대한

차원보다는 주변인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영향받았을 것이

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기고

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자기고양 편파의 심

리적 적응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잠재적 예언 변인

자기고양 편파와 성격

사람들의 자기고양 편파 경향에 대해 가장 자

주 거론되는 설명은 Osborne(1996), Banaji와 Prentice

(1994) 등이 제기한 동기론적 관점이다. 동기론적

관점에서는 자기고양을 쾌락 추구 동기가 작용

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부

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고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자기고양이 시간과 공간, 맥락의 변화 여부에 민

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즉 가변성이 높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고양이

명백하게 성격적 측면을 가지지 않는다고 단언

할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자기고양이 성격적 측

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낙관성과 밀접한 관련

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현숙과 손정

태(2001)에 따르면,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

적인 행동, 긍정적인 정서, 스트레스 사건의 부

정적 측면을 최소화하여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고, 비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

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 수동성에 빠

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낙관성이 높을

수록 자기고양 편파 경향 역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영향

성격특성

사회적관계 자기고양 편파 심리적적응

문화적영향

성격특성

사회적관계 자기고양 편파 심리적적응

그림 1.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개략적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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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고양 편파와 낙관성의 관계를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낙관성의 특징을 자

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Scheier와 Carver(1985)

는 낙관성을 ‘자기 삶의 중요한 차원에서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를

가지는 기질적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들어서 이 기질적 관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Chang, 1998;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Scheier & Carver, 1985; Scheier,

Carver, & Bridges, 1994; Schwarzer, 1994 등), 낙관

성이 행동 차원에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행

동으로 볼 수 있지만 상황 특정적이기보다는 시

간, 공간, 그리고 맥락의 변화에 상관없이 비교

적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기대라는

점에서 성격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낙관성과 자기고양 편파 모두 자신을 지나치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가능성

도 있다. 하지만, 낙관성은 기대(expectation) 요인

을 중시하는 반면, 자기고양 편파는 자신의 현

상태와 미래에 대한 평가 요인을 중시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전

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성격적 특성을 상

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정적 상

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고양 편파와 사회적 관계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주 특별한 이주 행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채정민, 2003). 이들은 자기들

이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왔던 북한을 떠나는 순

간부터 사회적 관계망의 급속한 단절을 경험하

게 된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

고, 좌절과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들이 남

한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이들의 자기고양 경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자기고양이 상승할 가능

성이 있는 반면에, 좌절과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고양은 저하될 것이다.

양돈규(2001)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부모,

형제자매 및 가까운 친척, 친구, 이웃, 교사 및

동료들과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들

로부터, 혹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받게 되

는 긍정적 자원을 말한다. Kahn과 Antonucci(1980)

는 사회적 지지가 감정(affect), 긍정(affirmation), 원

조(aid)의 3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영

자(1996)는 이와 대동소이하게 정서적 지지, 평가

적 지지, 정보적 지지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란 관심, 배려, 애정, 존경 및 감정

이입과 같은 것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란 개인

및 개인 행동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지를 말하

고, 정보적 지지란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해 줌으

로써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

져오는 기능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의 형성

및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는 자기 보호 기능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 1998;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이

러한 기능을 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기고양과 높

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한 사회에서 꾸준히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것으

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가능

성이 적어 보인다. 전우택 등(1997)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사회 연계 체제의

빈약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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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는 측정 방식에 따라 2가지 측면

으로 구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모,

친구, 동료 등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측의 보

고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사회적 지

지를 제공받는 측의 자기 보고를 통한 방식이다.

이 중에서 좀 더 타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

로 알려진 것은 후자이다(양돈규,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각하는 사회

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수준에

서 볼 때,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영향과 이와

상반된 지각된 차별감 같은 부정적 측면의 영향

이 서로 독립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각된 차별감이 자기고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데, 이 지각된 차별감은 한 사회 내에서만 살아

가는 경우에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북한

이탈주민들과 같은 문화적 이주민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지각된 차별감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전에 차

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김혜숙(1999)

에 의하면, 차별은 ‘어떤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태도를 일컫는 편견의

행동적 측면’이다. 이 정의는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동안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집단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

적 차원에서는 개념 정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

집단적 차원에서 차별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

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차별 문제를

연구한 것은 20세기 후반부에 미국인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고, 이때 어떠한 상황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맥락이 강조되었다(Fiske,

2000).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개인적 차원의 차

별에 대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잠재적 이유로는 개인적 차원의 차별감이 집단

적 차원의 차별감과는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는 점을 연구자들이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소속되거나 분류

됨으로써 당하는 차별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 특

성에 의해서도 차별은 당할 수 있다. 이 점은 개

인의 비정상성(abnormality)에 의해서만 이루어지

는 차별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적 차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을 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동안의 연구

들(예, 김광억, 1999; 전우택 등, 1997; 정유선,

1998)이나 개별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호소도 거

의 대부분이 집단적 차원의 차별을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억(1999)에 따

르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신들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동질적으로 보지도 않으며,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뒤섞인

감정으로 대한다. 이는 정유선(1998)이 실제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즉, ‘남한 사

람들은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풍습과 가치

관과 기술에서 우리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이유

로 열등한 별종의 인간으로 취급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덧

붙여, 북한이탈주민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이 아

니라 ‘북한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집단 정체성

(group identity)으로서 판단되며, 이러한 남한 주

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모멸감과 배신감, 좌절을 맛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태는 다른 이민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Werkuyten & Nekuee, 1998)는 점에서 이

주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실



채정민․한성열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107 -

제의 차별과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는 차별이 이루

어지지 않아도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 점도 역시 앞서 언급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와 유사하게 판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차별감에 초점을 맞

추었다.

지각된 차별감과 자기고양 편파의 관계는 어

떠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차별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차별받을만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자신에 대한 타인의

판단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차별받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차별받는다고 믿

는 경향이 있다는 관점(Taylor 등, 1994)에서 보

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차별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차별에 대한 부

당함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 특별인으로서의 의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될

때마다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이점은 조영아(2003)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아방어기제 중에서 ‘부인

(denial)’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차별감을

지닐수록 최소한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자기

비난을 하기보다는 부인하는 방식으로라도 자기

를 방어하는 소극적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고양 편파와 문화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보편

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가 속속 등장하고 있

다. 자기고양 편파가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제기하는 견해이다.

이 문제는 싱가포르나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권

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심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도 있게 활발한 경험적

연구로 이어졌다. Harrington과 Liu(2002)에 따르

면, 자기고양 편파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는데,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자기

고양 경향이 더 높게 동기화된다는 주장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Epstein, 1992;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현대

미국인의 개인주의에 대한 민족지적(ethnographic)

관찰 결과, 미국인의 자기관(self-view)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고유하고 특별한(unique and

special)”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측면이 더욱 정

교하게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현대 아시아인들에 대한 민족지적 관찰 결과, 아

시아인들이 행동을 할 때 전원일치(consensus)에

적합하게 하고, 내집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Fiske,

Kitayama, Markus, Nisbett, 1998). 싱가포르인과 이

스라엘인을 비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고

양을 연구한 Kurman(2002)도 싱가포르인들의 경

우 겸양 경향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이 정적

으로 유의미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고양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나아가 북한이

탈주민 모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는 다

른 동양 문화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자기고양

편파의 문제를 문화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명료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속성을 지닌 일

본 문화와 일본인의 자기고양 편파에 주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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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일본 문화와 일본인의 특징에 대한 규정이 다

양하지만,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측면만을 정

리해서 일본 문화는 내집단 중시, 조화 추구(이

상 Fiske, Kitayama, Markus, Nisbett, 1998), 실패 중

시와 상대적으로 성공 비중시(Miyake & Yamazaki,

1995)의 특징이 있고, 일본인의 특징으로는 상호

연관적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 자기고양 편파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문화에서의 자기고양 편

파의 특징과 관련해서 볼 때, 남한과 북한 문화

와 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유

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있다. 유사

한 점으로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같은 동양

문화권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우리 문화와 민족

들에게도 자기고양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

덕환, 서동효, 한성열(1997)이 Heine와 Lehman

(1995)가 캐나다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을 비

교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비현실적 낙관성

(unrealistic optimism)을 비교했던 연구를 토대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제 연구(replicate

research)를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했는데, 여

기서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본

대학생들보다는 높고 캐나다 대학생들보다는 약

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것은 곧 한국 대학생

혹은 한국인들의 자기고양이 일본 대학생 혹은

일본인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보이는 ‘우쭐 심리’(최상진,

2000)가 목격자에게는 ‘우쭐’로서, 행위자에게는

‘자랑’으로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혼자

있을 때에 경험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 현상을 어느 정도는 자기고양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문화와 북한 주민들의 의식 구조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이 존재한다

고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강조되다보니, 자주적인 의

식,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길러져

야 한다는 점(김형찬, 1990)이 형식적이고 의식적

인 차원에서만큼이라도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고양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북한의 문

화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남한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상황

에 있다. 이것은 이주민들이 보이는 심리적 문화

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 차원에서 살펴보아

야 한다. Heine, Lehman, Markus, Kitayama(1999)의

연구에서 아시아인들이 북미로 이주해서 문화적

응하는 과정에서 주류 사회의 특징에 걸맞게 자

기고양 편파를 획득해 나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또 하나 남한 문화에서 가지게 되

거나 북한에서 가졌으면 유지될 수 있는 특성으

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

이란, 해당 사회와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여

기는 방향과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심리적 적응, 우정, 경

험에의 개방성과 같은 긍정적인 자질들을 과장

하는 경향이 있다(한성열, 2003). 또한, Paulhus

(1990)에 따르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장훈련에 참가한 이후 자기들을 실

제 이상으로 주장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처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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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이주하여 해당 문화에서 기존 주류 주민

들에게 자신들이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는 점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적응하려고 할 경우 자기고양 편파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규(1995)가 주장한 북한이

탈주민의 태도 전환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북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갈등 상황에서 급

격하게 태도를 전환하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

향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리고 그는 이러한 태도 변화는 명확한 입장 표

명이 강조되는 북한 문화에서 조장되는 특성이

라고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

은 남한 문화에서 특정한 명령자가 없다고 하더

라도 남한 주민들 대다수의 행태에 순응할 가능

성이 크다. 즉, 남한 문화에서 자기고양이 어떻

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느냐에 따라 북한이

탈주민들도 이러한 방식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고양 편파 경향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

강하다고 보는 견해와 경험적 지지 결과가 많았

다. Harrington과 Liu(2002)에 따르면, 자기고양이

인지적 기능상에서 건강한 면을 보이는 긍정적

환상이라는 견해가 있다(Taylor & Brown, 1988;

Taylor & Gollwitzer, 1995; 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Taylor와 Brown(1988)은

“자기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편파적이지 않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

람은 잘 적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고통

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정리한 Heine, Lehman, Markus, Kitayama

(1999)와 Robins와 John(1997)에 따르면,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기고

양 편파는 유럽계 미국인들에게서 두루 발견되

고, 자기고양과 정서적 고통은 강한 부적인 상

관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우울감(예, Alloy &

Abramson, 1979)과 사회적 불안(예, Miller &

Porter, 1988; Shean & Uchenwa, 1990)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또한, Taylor와 Brown은 자기고양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부적응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Heine와 Lehman(1995)이 주장한 대로

개인의 안녕감은 ‘자기다움(selfhood)에 대한 문

화적 기준’에 부합할 때 더 잘 경험되는 것이라

는 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지닐수록 개인의 안녕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Kitayama, Markus, Matsumoto,

Norasakkunkit(1997)의 연구에서 미국인들에게서는

자기고양 편파와 자기 존중감이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일본인들에게서는 뚜렷한 관련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고

양 편파가 자기 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좋은

기분(good mood) 등과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다.

Kitayama, Markus, Kurokawa(1994)도 미국인들에

게는 안녕감이 자긍심과 성취와 관련이 있었는

데, 일본인들에게는 안녕감이 대인간 조화의 수

용과 유지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도 이

러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일본인들의 경우에 상호연관적 자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Markus & Kitayama,

1991)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기고양 편파는 자기의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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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구성하는데 부정적 기능을 한다는 보고

도 있다. Kitayama, Markus, Matsumoto, Norasakkunkit

(1997)는 암묵적으로 자기고양이 자기 개선

(improvement) 과정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의 심리적 적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현실

인식이 좀 더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고양

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Colvin 등, 1994,

1995, 1996).

자기고양 편파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자기비판(self-criticism)의 경우에도 이러한 가능성

이 엿보인다. Duval과 Wicklund(1972)는 부정적

정서 반응은 자기 변화를 위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점은 Okano

(1994)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일본 문화

와 일본인은 수치에 민감하고 자기 비판적인 행

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가치로 여기고, 사회

는 이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한성열(200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들은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과는

부적 상관을, 생활만족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

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자기고양과 심리적 적

응의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자기고양 편파 측정 방안과 연구 과제

자기고양 편파 측정 방안

자기고양 편파 개념은 측정 상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

이다. 첫째, 자기 지각과 타인 평가의 정확성 문

제이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 지각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

렵기 때문에 단순히 타인의 평가에 근거해 자기

고양 편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타인 의식의 문제이다. 자기고양이란 자

신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을 말하므로 남들에게 이러한 점이 공개될 때의

심리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Kurman(2002)은 자기고양의 측정은 해당 문화에

서 자기 드러내기(self presentation)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규범이 작용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자기고양 수준을

보고한 이후에 연구자나 제 3자로부터 이에 대

한 객관적 비판이 수반되는 피드백(feedback)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 작용

할 가능성이 크다. Uchida(2003)는 Greenwald와

Farnham(2000)이 제시한 암묵적 태도검사를 사용

하여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명시적 태도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암묵적 태도 검사에서는 나타

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인들의 겸양 편향이나 낮은 자존심이 일본 문화

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검사 도구의 특징을 감안

하여 인상관리 차원에서 반응한 것이라고 보았

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 경향성을 대비한 측정도

구를 개발하지 않거나, 기존의 측정 도구를 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다면 자기고양에 대한 반응은 상향 혹은 하향으

로 더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사실(fact)의 작용 가능성 문제도 있다.

즉, Kunda(1990), Pyszczynski와 Greenberg(1987)가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합리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실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 자기고양 편파를 촉진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외부 사실

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타인이 이 사실을 모

르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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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잠시 잊거나 무의식에 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자기보호적 경향이 높

기 때문에 심리학적 연구 과제에 대해 왜곡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많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조영아(200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이 주로 사용하는 ‘부인(denial)’이라는 방어기제

가 가진 자기보호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조영아(2003)가 적시한 바대로 “‘(북한이탈주

민들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 한다’라는 식의

논리를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적게 할 가

능성이 높다(p. 81)”는 인식에서 이들의 자기고양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로 판단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들은 연구 대상자로서 극단적

반응 행태를 취하거나 중간적 반응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다.

연구 과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주민

들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이러한 집단 차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검토들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적응 과정에 있는 북한이

탈주민과 이미 해당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가는 남한 주민들의 비교를 위해 비교문화심리

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

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조사 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변인의 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

유는 Greenfield(1999)가 제기한 바대로 비교문화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변인을 대체로 지표(index)

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이 지표적

성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통계학

적 변인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 하고,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표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비교

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대부분

이 각 문화의 대학생 집단을 비교하는 관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

러운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 중

대학생 집단과 남한 주민 중 대학생 집단을 대

상으로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분석의

결과를 준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전

체에 대한 자기고양 편파의 양태와 관련 변인들

문화적영향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바람직성

성격특성

사회적관계 자기고양 편파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

심리적적응

문화적영향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바람직성

성격특성

사회적관계 자기고양 편파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

심리적적응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대한 상세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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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성을 그림 2와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한

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고양 편파 선행 요

인(예언 변인)들이 자기고양 편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는 자기

고양 편파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

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주민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수가

많지도 않고 별도로 표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변형된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적용하여 표집

하였다. 이들은 총 130명이었는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1명(남자

55명, 여자 66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

령은 약 34세 9개월(SD=12세 10개월)이었고, 연

령 범위는 18세에서 70세까지이며, 평균 정착 경

과 기간은 약 2년 9개월(SD=1년 10개월)이었고,

평균 북한이탈 경과 기간은 약 4년 9개월(SD=2

년 2개월)이었다.

이 중에서 남한 대학생들과 비교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들을 선별하였는데, 최종적으로

35명(남자 14명, 여자 21명)이 분석 대상에 포함

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약 24세 7개월(SD=

5세 1개월)이었고, 정착 경과 기간은 평균 약 2

년 8개월(SD=1년 8개월)이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과의 비교 준거를 설정

하기 위해 남한 주민 대학생들은 서울과 수도권

에 거주하는 서울 시내 대학교 1개 학교에서 심

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 117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자 7명을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는 110명을 최종 분석 대상(남

자 75명, 여자 35명)으로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

령은 약 24세 5개월(SD=1세 9개월)이었다.

측정 도구

자기고양 편파

한성열(2003)이 제작한 10문항의 자기고양 편

파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또래의 누구보다 잘 할 자

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 한성열(2003)은 4점 척도로 구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타 척도가 중간치를 허용하는 5점

척도 형태를 모두 띠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

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에서 ‘완전히 그렇게 생

각한다(5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낙관성

Scheier와 Carver(1985)가 제작한 ‘생활지향검사

(Life Orient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낙관성에 대한 4개 문항과 비관성에 대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

정하도록 구성된 5점 Likert 식 척도이다.

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이 척도는 Leibkind와 Jasinskaja-Lahti(2000)가 개

발한 척도로서, 차별감과 인종주의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구직 신청하기, 직장 분

위기, 경력 상의 승진, 해고, 주택 임대나 구입,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인종 폭력, 식당 등에

서 입장 거부, 신용거래나 대출 상의 문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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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련 당국의 처우, 사회 보험제도, 건강 체계,

관공서의 사회 서비스 센터와 경찰의 서비스 등

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에서 인종관련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여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되는 9개 문

항만으로 수정하여 구성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Marlowe-Crowne(1960)가 제작한 Social Desirability

Scale(MCSD)는 33문항을 10개 문항의 단축형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

이 그렇다(4)’ 사이로 평가하게 한 것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

Kahn과 Antonucci(1980)이 감정(affect), 긍정

(affirmation), 원조(aid)의 3 요소로 규정하고, 전지

아(1990)가 이 척도를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3점 척도이었는데, 유성은

(1997)이 다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평정하도

록 하였다.

생활 만족감

Diener, E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5문항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을 구성했는 이는 ‘매

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방식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감

일반인들의 우울 성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척도별 점수와 신뢰도 계수

북한이탈주민 (n=121) 남한 대학생 (n=110)

자기고양
신뢰도 계수 .90 .85

평균(표준편차) 3.24(.79) 3.40(.61 )

낙관성
신뢰도 계수 .82

평균(표준편차) 3.17(.36)

지각된 사회적 지지
신뢰도 계수 .87

평균(표준편차) 3.20(.71)

지각된 차별감
신뢰도 계수 .91

평균(표준편차) 2.47(.54)

사회적 바람직성
신뢰도 계수 .85 .75

평균(표준편차) 3.35(.53) 3.04(.40)

우울감
신뢰도 계수 .85

평균(표준편차) 2.08(.42)

생활만족감
신뢰도 계수 .76

평균(표준편차) 2.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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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olf(1977)가 제작한 ‘CES-D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1주일에 이러한 우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

는 지를 ‘1일 이하(1점)’에서 ‘5～7일(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내적 일치도인 Crobach's α가 .75 이

상이어서 비교적 신뢰로운 수준에 있다.

결 과

남북한 출신자의 자기고양 편파와 사회적 바람

직성 비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대학

생의 자기고양 수준은 남한 대학생보다 유의미

하게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측 대학생을 성

별로 구분하여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하

였는데, Duncan의 사후 검증 결과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만이 4.04로 유의미하게 매우 높은

자기고양 점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화적 측면과 관련해서 파악하고자 했던 사

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비교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여

기서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은 남한 대학생들보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양측 집

단을 성별까지 세분화하여 변량분석한 결과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Duncan의 사후검

증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의 사회

적 바람직성이 유의미하게 제일 높았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비교해 보았는데, 자기고양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

한 주민의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거의 유사한 경

향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

다. 단, 북한이탈주민 남자 대학생들의 반응 경

향으로 보아서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러한 결과

를 보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향성

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 확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제

변인별 수준과 관계성

북한이탈주민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관련

변인을 모두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와 같이 제

시되어 있다. 여기서 10대는 사례수가 4명이어서

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자기고양 편파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n=35)

남한 대학생

(n=110)
t F

전체 3.55(.79) 3.40(.61) -1.222

성별
남자(n=89) 4.04(.77)a 3.40(.61)b

5.190**

여자(n=56) 3.23(.63)b 3.39(.62)b

t 값 3.433** .145

* p < .05, ** p < .01, *** p < .001

F값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ANOVA한 결과임.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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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대 집단과

병합하여 20대 이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고양 편파, 지각된 차별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

고양 편파는 20대가 제일 높았고, 지각된 차별감

은 40대가 제일 높았으며 20이하가 낮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관련 변인

들에 대해 평균 차이 검증을 한 결과가 표 5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낙관성을 제외한 모

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고

양 편파,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바람직성

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자보다 높았고, 지

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은 여자 북한이

탈주민들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해 보면, 남자들은 자기고양과 지각된 사

회적 지지는 높고,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감이 낮

은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자존심을 높

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자들은 이와

표 3.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의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 비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n=35)

남한 대학생

(n=110)
t F

전체 3.32(.55) 3.04(.40) 3.322***

성별
남자(n=89) 3.63(.67)a 3.02(.41)b

8.241***

여자(n=56) 3.11(.34)b 3.08(.37)b

t 값 2.989** -.716

* p < .05, ** p < .01, *** p < .001

F값은 북한이탈주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을 성별로 구분하여 4개 집단에 대해 ANOVA한 결과임.

a, b는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임.

표 4. 관련 변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별 차이 검증

20대이하

(n=59)

30대

(n=24)

40대

(n=12)

50대이상

(n=26)
F

자기고양 편파 3.47(.86)a 2.95(.49)b 2.85(.48)b 3.18(.84)ab 3.899*

낙관성 3.25(.37) 3.14(.35) 3.09(.38) 3.06(.31) 2.068

지각된 사회적 지지 3.31(.77) 3.12(.53) 2.78(.22) 3.22(.78) 2.019

지각된 차별감 2.27(.48)c 2.66(.52)b 2.96(.48)a 2.53(.52)bc 8.236***

사회적 바람직성 3.40(.60) 3.31(.42) 3.19(.27) 3.33(.53) .623

우울감 2.02(.44) 2.17(.42) 2.34(.13) 2.03(.43) 2.599

생활만족감 2.25(.65) 2.56(.86) 2.70(.26) 2.48(.75) 2.229

* p < .05, ** p < .01, *** p < .001

a, b 는 Duncan 사후 검증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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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양태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전체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된 변

인들과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고양 편파

는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바람직

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지각된

차별감, 우울감, 생활만족감과는 부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서 예상

한 바와 거의 같다. 즉, 자기고양 편파는 낙관성

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

표 5. 관련 변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차이 검증

남자

(n=55)

여자

(n=66)
t

자기고양 편파 3.63(.90) 2.92(.52) 5.407***

낙관성 3.21(.34) 3.15(.38) .925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0(.87) 2.95(.38) 4.499***

지각된 차별감 2.29(.55) 2.63(.48) -3.624***

사회적 바람직성 3.53(.61) 3.20(.38) 3.673***

우울감 1.94(.51) 2.20(.29) -3.522***

생활만족감 2.17(.74) 2.60(.62) -3.418***

* p < .05, ** p < .01, *** p < .001

a, b 는 Duncan 사후 검증 결과임.

표 6. 북한이탈주민의 관련 변인 간 상관

1 2 3 4 5

1. 자기고양 편파 .42*** .77*** -.43*** .54***

2. 낙관성
.45***

.44***

.26** -.10 .29**

3. 지각된 사회적 지지
.79***

.56***

.28*

.25

-.48*** .62***

4. 지각된 차별감
-.64***

.13

-.25

.06

-.70***

.15

-.56***

5. 사회적 바람직성
.66***

.06

.22

.38***

.71***

.10

-.73***

-.20

* p < .05, ** p < .01, *** p < .001

우측 상단은 전체 상관치이고, 좌측 하단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것인데 굵은 글씨의 상단 수치는 남자의 결

과이고 보통 글씨의 하단 수치는 여자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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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도 유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과도 유

의미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런데, 성별에 따

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자 북한이탈주민

은 자기고양 편파와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

람직성과는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남자들

이 여자들보다 자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사회

적 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와 높은 상관

을 보이는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고양

편파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표 7과

같이 실시했다. 전체 대상자와 남자에 대한 분석

에서는 종속변인은 자기고양 편파로 하고, 독립

변인은 낙관성,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차별

감, 사회적 바람직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을 낙관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자기고양 편파에 유의미한 예

측 변인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이

었다. 전체 설명량은 56.9%이었고, 지각된 사회

적 지지가 50.0%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

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유사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점은, 남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사회

적 지지의 설명량(51.4%)이 다소 높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설명량(22.3%)이

매우 낮아지고 대신 낙관성의 설명량(13.0%)이

다소 높아졌다. 전체 대상자와 남자에 대한 분석

에서 지각된 차별감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유의

미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표 8과 같이 실시했다. 전체 대상자, 남자,

여자 모두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은 자기

고양으로 하고, 종속변인은 우울감과 생활만족감

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기고양이

표 7.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전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707 .500 12.521***

낙관성 .263 .069 4.654***

남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717 .514 8.754***

낙관성 .266 .071 3.248***

여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고양 .472 .223 4.719***

낙관성 .361 .130 3.615***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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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과 생활만족도에 각각 39.1%, 10.2%의 설

명량을 보였다. 그런데, 자기고양이 우울감과 생

활만족감 모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

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자기고양 편파가 많

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

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에 대한 자기고양 편

파의 관계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인

데, 생활만족도에는 그렇지 않은 결과 즉, 자기

고양 편파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

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들의 경우에 전

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자들의 경우

에는 우울감과 관련하여 다소 유의미성이 낮기

는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 수준과 우울

감,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표 8에서 남자

들의 연구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소 불일

치되는 것이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표 9와 같이 성별과 연

령별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여기서 굵게 표시된 것은 기존 연구 결

과와 불일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자

집단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단

에게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고양 편파와 우

울감의 관계에서 40대가, 자기고양 편파와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20대, 40대, 50대 이상이,

우울감과 생활만족감 간의 관계에서는 20대, 40

대, 50대 이상이 예상 밖의 결과를 보였다. 이

중에서 40대의 결과는 사례수 부족 현상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대와 50대의 경우에

는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

은 유의미한 상관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독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남

자 집단이 우울감과 자기고양 편파 간의 상관치

가 크게 문제가 안되는 반면, 생활만족감과 자

기고양 편파 간의 상관치와 생활만족감과 우울

감의 상관치가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자 집단에서는 생활만족감과 관련해서 이들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8.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자기고양 편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t

전체
자기고양 우울감 -.625 .391 -8.737***

생활만족감 -.319 .102 -3.673***

남자
자기고양 우울감 -.708 .516 -7.292***

생활만족감 -.515 .265 -4.374***

여자
자기고양 우울감 -.231 .053 -1.898

생활만족감 .282 .080 2.349*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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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성격적 측면, 사회적 관계,

문화적 영향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자

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 수준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

은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자기고양 편파

가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r=.42, p<.001)을 보였

는데, 이는 자기고양 편파가 성격적 측면도 다분

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았던 기존 연구 결과

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만을 중

심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는

남한 정착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상당히 안정적

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보인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 의

해서도 자기고양이 높은 상관(r=.77, p<.001,

r=-.43, p<.001)을 보였다. 이 측면에서 보면, 북

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생활 주변인들과 어떠

한 관계를 맺는가에 의해서도 자기고양 편파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지각

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 자기고양

편파가 발생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한

결과인데, 지각된 차별감을 적게 받는 경우에 자

기고양 편파가 많은 것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경우를 적용하면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의 문화에 의해 영향받는가의 문제인데, 전

체적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기고양 편파가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r=.54, p<.001)을 보였다.

표 9. 북한이탈주민의 성별과 연령별 자기고양 편파와 우울감, 생활만족감 간의 상관

자기고양 편파 우울감 생활만족감

자기고양 편파 20대-(25/ 34) -.06 .21

30대 ( 7/ 17) -.65** .56*

40대 ( 4/ 8) -.30 .25

50대+(19/ 7) -.23 -.06

우울감 20대-(25/ 34) -.67*** .17

30대 ( 7/ 17) -.58 -.44

40대 ( 4/ 8) .76 -.28

50대+(19/ 7) -.73*** .06

생활만족감 20대-(25/ 34) -.49* .86***

30대 ( 7/ 17) .62 -.80*

40대 ( 4/ 8) -.26 .00

50대+(19/ 7) -.53*** .39

* p < .05, ** p < .01, *** p < .001

괄호 안의 앞쪽은 남자 사례수이고, 뒤쪽은 여자 사례수이며, 좌하단은 남자의 결과이고, 우상단은 여자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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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문화에서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높은 상태에서 남한 문

화가 자기고양 편파를 조장하는 문화라고 인식

하고 자신도 이에 따라 자기고양 편파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향은 성격적 측면, 사회적 관계, 문

화적 영향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어느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한 단계

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

관성이 50.0%와 6.9%로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

인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이들의 자기고양 편파

가 남한 문화의 영향보다는 남한의 생활 주변인

들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과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에 의

해서 더 많이 영향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에 지

각된 차별감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과 사

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은 상대적으

로 설명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문화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고양 편파가 문화에 의

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이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가는

이주민의 특징을 지닌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

응(acculturation) 현상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상 타 문화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개

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을, 집단적 차원에서는 문화적응

(acculturation; 이 경우에는 문화 변용이 더 적합

한 표현이라고 보임)을 보인다. 따라서 이 문화

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했는가하

는 단순 정착 경과 기간과 실제로 이 문화권에

서 얼마나 문화적응하려고 하는가와 같은 심리

적 문화적응 지향성 내지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

다. 그런데, 채정민(2003)에 의하면, 단순 정착

경과 기간은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은 유의미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지각된 문화이질감과

성격적 측면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

러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문화적응 지향성 내지 전략과 자기고양 편파의

관계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에 지각

된 차별감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화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설명력을 보인 점에 대해 이들

변인이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과 높은 상

관을 보이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

고양 편파와 상당히 높은 상관(r=.54. p<.001)을

보였는데, 이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나 낙관성과

각각 높은 상관(r=.62, p<.001, r=.29, p<.01)을

보였던 것이다. 지각된 차별감도 이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자기고양 편파가 영향을 받

는데, 여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적

고 낙관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남자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낙관성은 남자와 여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자

기고양 편파와 관련하여 남자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지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와 낙관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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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이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인 측면에 의해

서 자기고양 편파가 더 많이 영향받을 것을 시

사한다.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렇듯 사회적 지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이들이 남한에서 적

응하기가 더 쉽지 않다는 정진경(2002)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가급적 드러

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주변 남한 주민들과 상호작용할 때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은 지각된 사회

적 지지와 같은 외부 주변인의 작용에 대해 적

게 영향받고, 낙관성과 같은 성격적 측면에 의해

안정적으로 자기고양 편파를 하는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심리적 적응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자기고양 편파를 많이 할수록 우

울감은 낮고,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였는

데, 생활만족감에 대한 설명력(10.2%)보다 우울

감에 대한 설명력(39.1%)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앞서의 예측과는 다

소 다른 것이다. 여기서 다른 점은 자기고양 편

파를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자기고양 편파가 우울

감에 대한 설명력은 51.6%이고, 생활만족감에 대

한 설명력은 26.5%이었다. 그리고 자기고양 편파

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방향으로 설명력을 보

이고 있다. 하지만, 여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에는 남자들과는 달리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고양 편파가 생

활만족감에 대해서는 8.0%, 우울감에는 5.3%

(n.s., p<.062)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울감에

대한 설명력의 유의미성이 약간 낮은 것을 제외

하고는 그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자기고양 편파가 생활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전체와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 부문에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집단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의 불성실한

반응 내지 왜곡된 반응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즉, 남자 집단의 사

례수가 여자 집단보다 그 비율(45.5% 대 55.4%)

이 더 낮고, 자기고양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

한 분석 결과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 연

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 가능

성이 낮다. 따라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유

한 속성을 다각도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이다.

가장 유력한 잠재적 요인으로는 이들이 자신

의 괴로운 점을 많이 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삶에 만족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살아

가는 태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는 다름 아

닌 자신들이 충분히 대접받을만한 능력이 있는

데, 이를 사용할 여건도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남한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삶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정진경

(2002)이 주장한 바대로 남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더 어렵고, 복잡미묘한 과

정을 거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다소 의

외의 결과를 보인 남자 집단이 완벽하지는 않지

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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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다. 구체적

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격적 측면이 잘 변

화되지는 않지만 이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즉,

낙관성을 더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과 이들이 이 사회적 지지를 더

지각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으로는 첫째,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의 정도를 남한 주민들

과 정교하게 비교문화심리학적으로 분석하지 못

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 설계와 측정

도구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자기고양 편파의 변화 가능성인데, 이

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

한 종단적 연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의 영향력

등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사

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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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to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Jung-Min Chae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personality, social relation perception, and cultural influence on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and how their self-enhancement bias influences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South Korea. To implement this, we compared the self-enhancement bias of South

Korean undergraduates and North Korean Defector undergraduates, and social desirability, too.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sult.

Based on this outcome, we focused on 121 North Korean Defectors'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We found that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 perception factors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ir self- enhancement bias and furthermore their self-enhancement bias affected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ddition to this, we identified sex difference at this

mechanism. That is, women showed the same pattern with the existing findings in the study of

self-enhancement bias mechanism, but men showed somewhat different pattern.

key words : self-enhancement bias, psychological adaptation, North Korean Defector, reunification, Culture


